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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창업은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고용을 창출하여 국가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기능을 담당하지만 개인의 측면에
서는 소득원의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창업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측면에서 경제적인 성과가 매우 중
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창업에 대한 성공과 실패에 대한 태도가 창업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창업의 성공에 대한 태도는 창업의도에 정적인 영향
력을 나타내고 있으며, 반면 실패에 대한 창업 태도는 창업의도에 부적인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시장전망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조절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실패와 시장전망의 상호작용에서 부정적인 영향력을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실패라는 부정적인 요소가 창업의도에 영향을 중요한 원인으로 규명되었으므로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창업교육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attitude of university students on start-up business. 
The premise of this study is that the recognition on business success and failure is not the same for college 
students. The focus on this study is analyzing the relations of expectation of students on business start-up and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The result of the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 expectation to the business success 
has positive effect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while the expectation to the business failure has negative effect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Second, the negative expectation to the market condition has negative effect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as a control variable. The result of the survey is meaningful that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is affected by the tendency of the business failure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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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창업이 지니는 중요한 의미는 국가경제의 발전된 미래
를 약속해 준다는 점이다. 그러나 한국은행과 중소기업청
에 따르면 2010 4분기 부도 중소기업은 649개로 전년 동
기에 비해 50% 늘어났다. 그러나 작년 법원에 파산을 신
청한 법인도 191개로 44% 증가했고, 작년 9월 606만 명
이던 자영업자 수는 지난 1월 558만 명으로 급한한 것으
로 나타났다. 또 올해 들어 지난 2월까지 신용회복위원회

에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한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만 4천
여 명으로 작년에 비해 60% 가까이 증가했다[19]. 

최근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창업에 대한 성공 가능성보
다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창업의욕을 저하 시
키고 있다. 그러나 창업은 국가의 경제발전을 선도하고 
사회변화를 이끌어내는 매우 중요한 현상이다. 이러한 중
요성 때문에 지난 수십 년 동안 경제학, 사회학, 심리학, 
경영학 분야의 많은 연구자들이 창업과 창업자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창업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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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통적인 접근법 중 하나로서 창업자의 배경적 특성 
즉, 학력, 성별, 연령, 경력, 또는 경험 등과 같은 창업자
의 배경으로부터 나오는 인구 통계적인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다[5, 16, 23, 31, 33]. 이 외에 창업자의 심리적 특성
으로 설명되는 성취욕구, 통제위치, 위험추구(risk taking), 
혁신(innovation) 등 개인적 고유한 특성(personal traits)이 
창업의 의사결정 및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규
명하고[5,6,10,21,30,32,34,36], 이러한 특성들이 창업가와 
비창업가를 구분하는 특성으로 설명하고 있다[8,9,13-15]. 
그러나 한편으로 창업의 성공인 자신감과 실패로 인한 
심리적 두려움이나 손실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성지미·안주엽[7]도 자영업에 대한 태도가 사업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 및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
했으며, 하규수[17]는 기업가의 실패에 대한 태도에 관해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창업에 대한 태도 및 인
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Kim[29]은 자영업 진출이 
거시경제변수와 어떠한 관계를 갖는가에 대해 연구해 왔
지만 아직은 자영업과 경기상황, 실업 등과의 관계가 명
확하지 않고 이들 관계에 대해 뚜렷한 결론이 나와 있다
고 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기존의 창
업관련 연구들은 창업가 특성이나 창업 성공요인 등과 
관련된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나 본 연구는 창업실패에 초
점을 두었다. 취업의 대안으로서 창업을 적극적으로 독려
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전의 양면처럼 창업성공의 이면에
는 창업실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창업실패
에 대한 연구 및 관심은 부족하다. 지금가지 창업과 관련
한 선행연구들은 창업의도를 예비창업가의 내적요인이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중심으로 예비창업가의 특성을 설
명하려는 연구들이 많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예비 창업
가의 특성을 창업에 대한 실패인식과 시장상황과 같은 
상황적인 요소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
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서 창업에 대한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함으로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실패에 대한 대처 능력에 대한 중요
성을 인지하고 이를 창업교육에 활용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창업에 대한 인식과 창업의지

기업의 창업은 경제발전, 고용창출의 긍정적 효과를 
통해 국가 및 지역의 발전에 기여한다. 따라서 장기적 관
점에서 한국경제의 활성화를 통한 경제적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잠재적 창업가들의 창업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

가 중요하다. 창업을 준비하는 잠재적 창업가들 즉, 대학
생들의 창업에 대한 태도는 국가별로 각각 차이를 보이
고 있으며, 이러한 창업에 대한 태도는 차후 창업의 성과
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창업에 대한 태도는 각 국가
의 일반적인 문화 및 사회적인 분위기, 경제, 정치적인 요
소들의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진행하는 예
비창업가 지원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창업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형성, 재무적 투자 자본금의 확보 등 더 구체적인 
요소들의 영향으로 인해 좌우되기도 한다. 또한 창업에 
대한 태도는 각국의 창업교육에 대한 관심과 창업교육의 
참여 비율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자신이 창업을 위한 기
술과 지식을 지니고 있음에 대한 인식 및 확신이 부족한 
개인들이 창업을 위한 준비를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기 때문에, 잠재되어 있는 개인들의 창업가적 성향을 밖
으로 끌어내는 데 있어 창업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하게 된다. 

국내의 창업 경험이 없는 대학생과 성인들이 가지고 
있는 창업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조사한 결과 몇 가지 
특징적인 성향이 나타났다. 첫째, 비창업가들은 실제로는 
창업가에 대한 관심부족으로 인해 대부분 알고 싶어 하
지 않았으며, 창업을 하기에는 스스로의 기술과 지식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그들은 창업가로
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인식하고 포착하는 데 있어 어
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반면 최상의 기회를 인식하고 포
착하는 사람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제약을 덜 
받는다. 그러나 한국의 비창업가들은 향후 3년 안에 창업
을 시작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으며[4], 이는 창업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관심이 저조한 편이지만 창업에 
대한 열망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정대용[15]은 창업과 창업 성공은 사회적 위상을 
높여주는 야심찬 목표가 되기도 하겠지만 실패로 인하여 
입는 사회적 위신손상은 창업시 인식되는 위험이 큰일들
을 시도하여 성취하겠다는 도전 의욕마저 주저하게끔 만
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새로이 시작한 창업에서 실패 체
험은 그 실패로부터 오는 당혹감(embarrassment)으로 연
결된다고 했는데, 이러한 당혹감은 재무적인 잣대로 평가
할 수 없는 가치들이지만 창업의욕과 창업 스트레스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신모[11]는 창업에 대한 사회의 불안의식 및 부정적 
시각이 엄연하게 존재하고 취업 등 다른 직업경로를 선
택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를 창업경로에로 끌어들이지 
못하는 장벽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또한 서정해[9]가 
한․중․일 대학생들의 창업과 기업에 대한 의식을 파악
한 결과, 많은 대학생들이 창업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
거나 기업가가 되기를 희망하며, 기업가를 매우 유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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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한․중․일  대
학생들은 기업가적 의욕, 경험과 지식 등과 같은 기업가
적 특성에 대한 자기평가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의 성공을 통해서 성공에 대
한 인식과 창업의 실패를 통해서 실패를 강조하는 부정
적인 인식이 잠재적 창업가들의 지각과 기대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창업의도에는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설이 가능할 것이다.

가설 1: 창업의 성공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창업의
도는 증가할 것이다.

가설 2: 창업의 실패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창업의
도는 감소할 것이다.

2.2 창업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태도와 시장

전망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력

창업은 사업 아이디어로부터 많은 시행착오, 환경에 
대한 학습 및 연구, 끊임없는 개선을 통해 사업기회로 만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사전에 창업에 대
해 시장전망과 사업타당성 분석을 면밀히 수행하였다 하
더라도 실제 창업하는 과정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와 어려움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창업에 대한 결정과 
시장전망과의 관련성에 대해 아직 일관된 연구결과를 보
이지는 않는다. Venkatraman[35], Kim[29]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주로 거시경제 지표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경
기상황과 창업 및 자영업선택은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Arum et al.[20]은 미국내 주별 비교분석
을 통해 노동시장의 규제 수준에 따라서 자영업자의 비
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류재우․최호영[3]에서 경기변동과정(외환위기 과정)
에서 상당 규모 자영업이 증가하였으며, 전병유[14]는 금
융자본이나 경기변동을 나타내는 실업률지표 등을 포함
하여 인적자본 및 기업가적 자본이 자영업 선택에 어떠
한 영향을 주는지를 검토하여 노동시장이나 경기변동의 
여건이 자영업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그 결
과 실업률은 자영업 선택에 정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승·조준모[1]은 자영업 진출과 경기상황과의 관계
를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의 자영업 진출과 경기상황과는 
매우 유의미하게 부정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경기상황이 나빠지면 자영업 진출이 늘어나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 자영업이 대체로 
자의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불황에 어쩔 수 없이 밀려났다
는 것을 의미한다. 이주헌[13]은 창업률은 시장제공기회
의 실질평균임금과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실질평균임금의 증가는 시장제공기회의 효용을 증대
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이에 비례하여 창업률을 감소시
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창업의 선택
은 시장의 상황에 대한 태도와 창업의 성공과 실패에 대
한 인식이 결합하여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
측된다.

가설 3: 시장전망이 긍정적일수록 창업의 성공에 대한 
인식은 창업의도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다.

가설 4: 시장전망이 긍정적일수록 창업의 실패에 대한 
인식은 창업의도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다.

3. 연구방법

3.1 자료 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창업에 대한 태도 및 인식, 경기 및 시장 전
망과 창업의도를 중심으로 관련 선행연구 고찰과 예비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표본
추출방법은 비확률표본추출법(nonprobability sampling)
의 유형 중 편의표본추출을 하였다. 조사대상자는 남녀 
구분 없이 잠재적 창업가인 창업전공인 대학원생, 창업동
아리 등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기간은 
2009년 9월 1일부터 2009년 9월 30일까지 약 30일간 진
행되었다. 설문지는 총 500부 배포되었으며, 이중 응답이 
부실한 데이터를 제외하고 최종 분석은 437개의 데이터
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사회과학 통
계패키지인 SPSS 1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2 변수의 조작적 정의

가설검증을 위한 각 연구변수들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에 대한 성공과 실패: 창업에 대한 성공과 
실패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창업에 대한 성공에 관한 문
항은 창업에 대한 자신감과 성공한 사업가에 대한 이미
지 등을 묻는 문항으로, 창업의 실패에 대한 문항은 실패
에 대한 스트레스는 및 기업 또는 창업을 하면서 실패 및 
실패에 대한 위험부담감을 묻는 문항으로 Boyd and 
Cumpert[22], Dollinger[24], 김원형[2], 한정화� 백윤정
[18], 하규수[17]의 연구를 참조하여 본 연구에서는 창업
의 자신감과 성공 및 사업실패 부담감 및 압박감 등에 대
한 태도를 측정하였다. 창업에 대한 성공 및 실패에 대한 
관련된 문항을 총 10개로 구성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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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매우 그렇다’에 이르는 5점 리커트(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둘째, 시장전망: 경기변동 및 시장전망에 관한 선행연
구들은 통계청 자료 등을 활용하여 측정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시장전망을 창업의 제도적 및 자금지원, 판로
개척의 용이성, 경기전망, 인력 및 사업장 설립에 대한 주
관적 태도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에 이르는 5점 리커트(Likert) 척
도로 측정하였다.

셋째, 창업의도: 창업의도는 장래에 스스로 창업할 가
능성에 관한 자신의 평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작적 정
의되었으며, 김원형[2], 이지우[12], 하규수[17]의 선행연
구를 참고로 창업에 대한 욕구와 의지 등에 관한 문항으
로 구성하여 총 3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에 이르는 5점 리커트(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넷째, 인구통계학적 특성: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성별, 
연령, 학력수준과 학년, 전공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4. 실증분석결과

4.1 표본의 특성

분석에 사용된 표본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표본의 일반적인 특성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

구분 내용 빈도(%)

성별 남
여

242(55.4)

195(44.6)

나이
18 ~ 20세
21 ~ 25세
26세 이상

114(26.8)

244(57.4)

 67(15.8)

평균(표준편차) 22.68(2.43)

학력
전문대학 재학

대학재학
대학원

  7(1.6)

421(94.9)

14(3.2)

전공
문과/사회과학
이과/공과
예체능/기타

225(57.4)

151(38.5)

 16(4.1)

4.2 측정도구의 신뢰성 및 타당성검증 

측정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먼저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방법은 요인 수를 최소
화하면서 정보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주성분 분석방법
(Principal Components Analysis)이며, 회전방식은 직각회
전(Varimax Rotation) 방식을 채택하였다. 요인분석을 실

시한 결과 요인의 성격이 분명하지 않은 문항을 제외하
고 요인부하량이 0.4 이상인 문항을 추출하였다. 요인분
석결과 요인 1을 창업에 대한 성공, 요인 2를 창업에 대
한 실패에 대한 인식으로 명명하였다.

또한 요인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신뢰도 분석을 위해
서 Cronbach's ɑ 계수를 이용하였다. 그 결과 표 3과 같이 
각 하위요인에서 모두에서 0.6이상으로 나타나 신뢰수준
을 만족한다고 할 수 있다

[표 2] 요인분석
[Table 2] Factor analysis 

문항 성공
요인

실패
요인

나는 사업가로 성공하고 싶다.

독립적인 나만의 사업을 운영하고 싶다.

조직의 구성원보다는 조직의 리더이고 싶
다.

나는 회사원보다 많은 소득을 올리고 싶
다.

명예퇴직이 없는 창업이 미래의 비전이라
고 생각한다. 

사업 실패에 대한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매력적이다
나는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791

.801

.676

.554

.655

.621

.594

사업은 성공하기보다는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사업가의 실패는 가족들에게도 금전적 손
실을 입힐 것이다
기업가의 손실은 재물손실에 한정되지 않
을 것이다
실패한 사업가는 인생의 실패와 같은 것
이다
사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많다
항상 사업이 실패할까봐 조마조마하다

.762

.733

.601

.681

.615

.522

고유치
분산값

누적분산값

2.907

30.763

30.763

1.480

27.715

57.477

[표 3] 신뢰도 검정 
[Table 3] Reliability analysis       

변수명 Cronbach's α

창업에 
대한 
인식

성공 .759

실패 .639

시장전망 .668

창업의지 .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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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창업의 성공 및 실패가 창업의도에 미치

는 영향력

창업의도에 대한 제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보다 
상세하게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model 1에서는 창업에 대한 성공
과 실패에 대한 지각과 창업의도간에 영향력을 살펴보았
으며, model 2에서는 성공과 실패 시장전망의 조절역할
을 검증하기 위하여 성공과 실패, 그리고 시장전망의 상
호작용항을 만들어 실시하였다. 상호작용항들의 상호작
용효과를 검증하는데 있어 각각의 변수들과 그 변수들과 
시장전망간의 곱으로 만들어지는 상호작용항들 간에 심
각한 다중공선성이 존재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Jaccard et al.[28]의 제안에 따라, 다중공선성 문제를 피
하기 위해서 회귀분석에 들어가는 모든 이론적 변수들을 
평균값이 0,1 표준화된 변수들을 사용하여 조절효과항을 
만들었다.

model 1과 model 2에서는 분석결과 창업의 성공에 대
한 태도는 창업의도에 정적인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으며, 
반면 실패에 대한 창업 태도는 창업의도에 부적인 영향
력을 보여주고 있다. 즉 성공과 실패에 대한 창업 태도는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1, 2는 
모두 채택되었다. 

[표 4]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력
[Table 4] Result of influence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변수 model 1 model 2

B B

상수
성공
실패

시장전망
성공*시장전망
실패*시장전망

-.022

.820
***

-.170**

-.005

.618
***

-.394*

-.104

.001

-.207
*

F비
R2

Adj R2

139.878

.385

.371

55.720

.403

.395

 p*< 0.05, P**< 0.01, P***< 0.001

시장전망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model 2의 결과 실패
와 시장전망 간의 상호작용변수의 계수가 유의미하게 나
타났다. 그러므로 시장전망의 조절변수로의 역할은 창업
의 실패에 대한 인식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 결과 가설 3은 기각되었고 가설4가 채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부정성편향성 이론(negativity bias 

hypothesis)에 따르면 정보처리 과정에서도 긍정적인 단
서보다는 부정적인 단서가 더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패에 대한 단서가 성공에 대한 
단서보다 상대적 영향력이 더 높게 인식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Model 1의  Adj R2값은 .371이고, Model 2
의 Adj R2값은 .395로 증가했다.  

5.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의 연구가 자영업 선택에 인적 속성, 가족배
경 등이 미치는 효과에만 분석의 초점을 맞춘데 반해 본 
연구는 지금까지 조망되지 못했던 경제적인 측면인 성공
과 손실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구명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결과 창업의 성공에 대한 태도는 창업의도
에 정적인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으며, 반면 실패에 대한 
창업 태도는 창업의도에 부적인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시장전망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조절변수의 영향
력을 살펴본 결과 실패와 시장전망에서 부적인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다. 즉 창업에 대한 실패의 인식이 높을때 시
장전망이 긍정적이더라도 창업의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창업에 대한 성공과 실패에 대한 인
식이 직접적으로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지금까지 개인의 성향이나 심리적 특성 등 창
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인 특성만을 규명해 왔으
나 본 연구결과 실패라는 부정적인 요소가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으로 규명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
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결과 시장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더라도 실패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창업을 선택할 의도는 감소하고 있다. 김기승·조준모[1]
가 자영업 진출과 경기상황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우
리나라의 자영업 진출과 경기상황은 대졸 이상의 고학력
자들의 경우 정적인 영향력을 보이고 있어 자발적(pulled)
인 형태를 띠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
에 따르면 아무리 경기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더라도 
창업에 대한 인식 자체가 ‘실패가 크다’라는 부정적인 인
식은 창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창업에 대한 선택 및 의도를 분석에서 기존
의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갖고 있다. 사실 창업 선택에 대
한 입장에서 볼 때 실업에 대한 소극적 대안인지 또는 적
극적 선택의 결과인가 하는 질문은 기존의 연구들에서도 
핵심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개인의 인적
자원 수준과 심리적 특성 등을 통해서 간접적인 추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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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창업을 소득의 대안으로 경
제적인 측면에서 성공과 실패에 대한 인식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했다는 점과 그동안 창업 연구의 
주제로 제외되었던 실패에 포커스를 맞춰다는 점에서 의
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실업의 대안으로 창업을 선
택하기 보다는 본 연구에서는 적극적인 선택의 결과로 
창업을 선택하는 경우 실질적인 성공과 실패에 대한 인
식의 중요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심리적 측면에서의 태도는 어떤 대상에 대
해 일관성 있게 호의적/비호의적, 긍정적/부정적으로 반
응을 나타내려는 학습된 것[25]으로 외부의 정보와 경험
을 통해 변경될 수 있어 지속적이거나 선천적인 것이 아
니다. 최근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다
양한 정책적 제도나 지원은 창업의지를 지닌 잠재적 창
업가들에게는 직접적으로 창업을 실현하는데 도움을 주
겠지만 이러한 측면은 일시적인 효과로만 파악된다. 왜냐
하면 본 연구결과 정부의 지원 등의 시장전망이 긍정적
일지라도 창업에 대한 인식이 실패인 경우에는 창업선택
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창업의 외형적인 숫자는 미국 등 창업이 비
교적 활발한 나라들과 별다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하지만 창업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창업은 IMF이후에 생존의 
수단으로 불가피하게 창업을 선택하는 생계형 창업이 많
다. 우리나라의 창업의 유형 중에서 가장의 조기 퇴직으
로 인한 창업이나 취업시장의 경색으로 할 수 없이 취업
의 대안으로 창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대학생의 창
업이나 대학졸업이후의 창업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체계
적인 창업 준비 과정을 거쳐서 창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준비 없이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준비 
없는 창업은 실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기업의 종업
원이 되는 취업도 오랜 준비기간을 통하여 기업들이 원
하는 교육과정과 어학연구과정 등의 스펙(specification)
을 쌓는 과정(process)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단순한 종업원이 되는 취업보다도 종합적인 일을 담당하
는 기업가가 되는 창업은 더 많은 준비와 교육이 필요하
지만 이러한 과정들이 소홀히 여겨지고 있으면 결국은 
실패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창업교육은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교과과정과 대학
교육 프로그램에서 핵심 주제로서 교육하고 체험하게 할 
필요가 있다. 창업의 의미와 목표들에 대하여 교육하여 
창업과 창업아이템 등에 대한 관심을 어릴 때부터 가지
고 오랜 기간 생각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최근 
창업과 관련한 과목을 개설하는 대학들이 증가하고 있지
만 아직도 대학에서 개설하는 창업관련 과목들은 교양과

목 수준이며, 창업교육 관련 프로그램이나 아이템 등이 
미흡하며 체계적인 창업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37]. 
창업교육에 대한 방법론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실질적인 창업교육을 위해서는 이론적인 개념보다는 사
업기회를 탐색하고, 사업을 구체적으로 계획하며, 운영하
는데 필요한 지식과 더불어 실패시에 처리 방법 등에 대
한 지식 등이 교육내용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Babson College의 Junior Entrepreneurship Program 
등에서는 어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창업아이디어개발과 
창업경제교육 등을 시키고 있으며 Kafufman 재단은 창업
을 활성화하기 위한 재단으로 FastTrac등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창업교육프로그램을 운
용하고 있다[2, 4, 38]. 이와 같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창업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외
에도 기업과 대학이 주축이 되어 경진대회 등을 통해서 
초기에 창업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기회
가 지금 보다 더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창업교육의 
체계적인 방법론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창업교육에 대한 
인식 및 교육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경색된 취업의 대안으로 창업을 독려
하고 있다. 특히 청년창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면서 취
업을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창업
은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나라는 실패
에 대하여 가혹하다. 실패한 사람들에게 사업 재기의 기
회가 좀처럼 주어지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금융거래에서 
기업이 은행이나 보증기관 등에서 자금이 필요하여 대출
을 신청할 경우에 사업주나 대표이사 또는 핵심임원의 
연재보증을 요구하는 금융관행이 일반화 되어있다. 이러
한 상황에서 창업기업이 실패하는 경우에 창업가의 실패
로 이어지고 한번 실패한 창업가는 연대보증의 사슬이나 
신용불량자 지정 등 금융거래의 낙인에서 빠져나오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이다.

창업기업이나 일반기업이 실패한 이후에 실패한 창업
이나 기업을 구제하는 데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고 구
제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창업에서 실패
한 이후의 기업들의 회생을 도우는 비용보다는 훨씬 낮
은 비용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창업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창업실패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창업실패 
후유증도 상당히 낮출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창업을 단기적인 이벤트로 볼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관리하고 육성하는 것
이 매우 중요하다. 체계적인 창업교육이나 전문적인 창업 
프로그램은 창업실패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결과
적으로는 창업성공률을 높여 창업활성화와 창업성공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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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선순환구조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또한 창업관련 프
로그램에서 창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실패에 대한 관리
나 교육을 통해서 실패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
다. 글로벌 시대에 부응한 해외 창업사례에 대한 연구와 
교육도 필요하다고 본다. 대학생 등 젊은 잠재적인 창업
가들이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주로 등장하는 의사나 변호
사 등 전문직만 보고 벤치마킹하려는 경향에서 신선한 
창업성공 드라마와 같은 스토리는 젊은 잠재적인 창업가
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한계점은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연구로서 전반
적인 창업가 또는 잠재적 창업가에 대한 연구는 아니라
는 것이다. 따라서 추후에 실패인식에 대하여 창업가 전
체를 대상으로 연구를 한다면 또 다른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해외 실패연구와의 비교연구 등을 한
다면 창업실패 인식의 차별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체계적인 창업교육과 조
기창업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하기 하였지만 성공적인 창
업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 등은 추후 연
구과제로 남겼으며, 본 연구의 결과가 창업교육 프로그램
과 관련한 내용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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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선행연구 정리

[Appendix] Precedence collection

구
분

대분류 창업자특성
중분류 배경특성 심리특성
소분류 1 2 3 4 1 2 3 4

국
내

신금순
(2007)

o o o o

서근하
(2006)

o o

빈봉식
(2002)

o o o o o o

정성한
(2001)

o

국
외

Timmons & 

Spinelli

(2006)

o o o

Hodgetts  (2006) o o

Hodgetts & 

Kuratko

(2006)

o o o o

Wiklund & 

Shepherd

(2005)

o o o

Siu(2002) o o

Matsuno et 

al.(2002)
o o

Peterson & 

Lee(2000)
o o

Coleman

(2000)
o

Mazzarol et 

al.(1999)
o o o o

Becherer
(1999)

o o o

 * 배경특성 : 1. 성별 2. 연령 3. 학력 4. 경험/
 * 심리특성 : 1. 성취욕구 2. 통제위치 3. 위험감수성향
             4. 모호성수용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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